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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검색엔진을 사용한 정보검색행위를 분석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1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3가지 검색 태스크에 포함된 6개의 검색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였으며, 각 태스크 

별로 사전 설문지 작성, 검색 수행, 사후 설문지 작성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검색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 

검색성과와 검색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한국어의 유창성이 높은 참가자들의 검색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지식이 검색성과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와 링크를 통하여 웹사이트를 탐색해서 답을 찾는 태스크의 경우, 정답이 포함된 웹페이지 

앞에서도 정답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오답을 찾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원어민들이 탐색하기에 용이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

고 양방향 소통 수단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international students’ web search behaviors. During the 

experiment, fifteen international students were asked to conduct three search tasks which 

includes six search ques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earch task, there were 

differences in search performance and search behavior. It was commonly found that participants 

with higher Korean fluency showed higher search performance; however, prior knowledge about 

the search topic did not always affect the search performance. In the search tasks that required 

navigation through menus and links within one web domain, participants often overlooked the 

correct answers, even if they were at the webpages containing the correct answer. Also, some 

participants did not realized that they found wrong answers. For enhancing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mong foreigners in Korea,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1) to design websites which 

are easy for non-native speakers to navigate, and 2) to use social media as a means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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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유학생 

숫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 115,927명에서 2019

년 180,131명으로 3년간 약 55%의 증가를 보

였다(법무부, [발행년불명]).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기준 전체 외국인 유

학생의 78.8%(120,018명)로 우리나라 고등교

육기관 재적학생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강성규, 2021). 학령인구의 감소로 국

내 대학생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예견되는 바

이다. 따라서 학업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

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 목적

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이주자들)과 유학생들은 본

국을 떠나와서 한국의 낯선 사회와 문화에 적

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공통점

을 지니고 있으나, 유학생들만이 가지는 고유

의 특성도 있다. 즉,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을 

위해 일정 기간을 한국에 거류할 것을 목적으

로 하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나이가 

젊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

반 이민자 그룹에 비해 유학생들은 현지어(영

어)의 유창성이 높으며, 정보추구 과정에서 언

어의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Chung & Yoon, 2015; Sin & Kim, 2013; 

Yoon & Chung, 2017). 그러나, 국내의 외국

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추구행위 연구에

서는 언어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큰 장애로 

보고되었다(윤정원, 2022).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네트

워크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

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도 또한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은 그들에게 쉬운 과정

은 아니다(Sin & Kim, 2013). 새로운 일상생

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정보를 찾는 것은 필

수 불가결한 과정으로서, Ishimura과 Bartlett 

(2014)과 Sin과 Kim(2018)은 유학생들은 자

국의 대학생들과는 구분되는 정보요구와 정보

추구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보추구행위

에 관하여 한 연구로 그들의 정보요구, 정보원, 

장애물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황라헬, 2019; 

Alzougol et al., 2013; Bukhari et al., 2018; 

Chung & Yoon, 2015; Mehra & Bilal, 2007; 

Sin & Kim, 2013), 특히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

추구행위를 살핀 연구들도 있다(윤정원, 2022; 

Yoon & Chung, 2017). 그러나, 외국인 유학

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는가

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미진한 상황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생

활과 관련된 정보요구를 가졌을 때, 웹 검색엔

진을 사용하여 어떻게 정보검색행위를 하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주로 설문지

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밝힌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학생

들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는 유학생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데 도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검색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261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한국 생활에의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Wilson(1999)의 정의에 따라, 

정보검색(information search)을 정보추구행위

(information seeking behavior)보다 좁은 범위

로서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정보탐색행위로 규정하였다. 즉, Case와 Given 

(2016)이 정의한 정보추구행위(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정보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정보를 입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와 정보행위

(information behavior; 정보추구를 포함하여 

비의도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의 행위까지도 

포함)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

를 설정하였다. 

∙RQ1: 검색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검색행위는 어떠

한 특성을 가지는가? 

∙RQ2: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검색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RQ3: 검색언어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

의 정보검색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선행연구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대학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박은명, 이정규, 오

동근(2015)은 국내 5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

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홈페이지 언어지원, 도서관 이용 

및 시설에 관한 안내자료, 이용자교육 등이 제

공되고 있음을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

학도서관 포털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조

사한 이수상(2009)은 모국어로 된 참고서비스

와 웹페이지, 정보활용 교육 등에 관한 요구가 

있다고 조사하였다. 이지욱, 이용재(2020)는 국

내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서비스 현황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전담사서를 통한 다

국어서비스 제공, ‘외국인 맞춤형 이용자교육’, 

‘외국인 특성화 서비스 개발’, ‘도서관 비교과 프

로그램 지원’ 등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

로,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2010)은 외국인 유

학생이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도

서관 불안요소를 조사하였는데, 한국어 능력이 

낮고 문화적 이질감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감

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도서관 이용빈도와 도

서관이용교육이 도서관 불안을 해소하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유지

윤, 정동열(2020)은 대학도서관 외국인 이용자

(학생, 교원, 연구원)의 도서관 불안을 분석하

였는데 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언어장벽이 도서

관불안과 높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신분, 국적, 이용교육 참여 여부, 방문목적, 

한국문화 이해도 등이 도서관 불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과 대

학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

이용교육인데, 이현실과 황동렬(2007)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진행한 정보이용교육이 교육적 효

과가 있음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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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용완, 이수상(2010)은 중국인 유학생

들을 대상으로 정보리터러시수준을 자가진단하

도록 하였는데, 유학생들은 스스로의 정보리터

러시 수준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황라헬(2019)은 외국인 유학생

의 특성 및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의 정보이용 행태(정보요구, 정보원, 정보원 평

가)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윤정원(2022)은 외

국인 유학생의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요구, 정보

원, 정보추구과정의 어려움 등의 정보추구행위

를 조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국내 연구 중,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

구가 될 수 있는 웹 검색행위에 관련된 국내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도서관 포털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이

수상(2009) 연구로부터, 검색에 관한 지식 부족

과 언어 장벽이 도서관 포털 이용의 주요 어려

움이라는 점이 웹 검색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

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윤정원(2022)이 

결정적 사건기법을 사용하여 일상생활과 학업

전반에 있어서의 정착단계별 정보추구행위를 

연구한 결과로부터, 언어의 문제가 외국인 유

학생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며 웹브라우저의 

번역기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탐색한

다는 점, 정착초기단계일수록 일방향인 웹사이

트 보다는 쌍방향 정보원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 유학

생들은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과 함께, 

특화된 웹사이트(카카오맵, 쿠팡, 취업관련맵) 

등의 정보원도 활용한다는 점 등을 국내 외국

인 유학생 웹탐색의 배경 정보로 이해할 수 있

겠다. 

그 외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

지만, 비모어(non-native language)를 사용한 

웹 검색행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심

원식, 안혜연, 변제연(2015)은 국내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소요

시간, 답의 정확도, 검색횟수, 사용한 검색엔진, 

검색언어 등의 검색성과와 검색행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검색 언어의 차이에 따

른 검색 성과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았으나 검색행동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어와 영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검색 전략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이

용자들은 질문의 특성에 따라 검색엔진을 달리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제연(2018) 역시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정보검색행

위와 영어 정보검색행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어로 검색을 수행할 때 보다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어로 검

색할 때에 비해 한국어로 검색할 때, 다양한 출

처를 통해 검색어를 생성하고, 검색범위가 넓

고 검색페이지 내에서의 탐색이 보다 전반적이

고 다양하며 다수의 아이템을 비교한다는 특징

을 보여주었다. 영어 검색은 한국어 검색에 비

해 수동적, 소극적이며, 사전이나 번역기 같은 

언어지원도구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구는 

국내에 비하여 활발하지만, 해외의 연구 역시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서비스 제공

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Hertz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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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degård, 2019),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검색

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도서관 

OPAC 시스템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탐색에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장애물에 관한 

내용을 관련 연구로서 살펴볼 수 있겠다. Mehra

와 Bilal(2007)은 검색엔진, 인터넷, 도서관 웹

사이트, OPAC, 데이터베이스 등의 사용에 관

한 유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이 

중 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에 관하여, 

다국어 인터페이스 부재, 검색기술의 부족과 

검색어를 생성 능력 부족, 정보이해의 부족, 관

련성이 낮은 검색결과와 검색 결과의 산재, 적

절한 답을 찾기 위한 시간 소요, 이용자 친화적

이지 않은 인터페이스, 검색 요소의 다양성 부

족 등을 보고하였다. Sin과 Kim(2018)은 미국

의 자국 출신대학생과 유학생들 간의 일상생활

에서의 정보추구행위를 비교하였는데, 정보추

구의 어려움에 관하여 정보의 관련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상호상충, 시기적으로 오래된 

정보 등이 두 그룹에서 모두 높은 순위(1-4위)

를 차지했다. 반면, 유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

이 자국민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던 5-10위 안의 항목들은 정보의 질 평가, 접근 

가능한 정보원을 모름, 검색소요시간, 검색결과

가 너무 많음, 어떠한 검색어를 써야 할 지 모름 

등이 있다. 10위 이후의 항목으로서, 유학생들

이 느끼는 어려움이 자국민학생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던 항목들 중에는 어떤 정보원

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름, 문화적 차이, 언어장

벽 등이 포함되었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지

만,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와 

해외연구를 비교할 때 해외의 유학생들은 언어

장벽을 큰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국내

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언어장벽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행위에 관한 연구는 대학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정보요구, 정보원, 어려움) 등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검색행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요

구를 가졌을 때 어떠한 웹 검색행위의 특성을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J 대학 유학생 커뮤니티에 연구모

집 광고를 통해 모집된 15명의 외국인 유학생

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과 11월에 수행되었

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였다. 

검색행위 실험에 앞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인

구학적 정보(나이, 성별, 현 학위과정, 전공, 출

신국가, 모국어, 한국거주기간, 영어와 한국어

의 유창성) 및 디지털 기기 소유 및 사용 정도

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검색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3개의 검

색 태스크를 사용하였다. 각 태스크 별로는 2개

의 질문, 총 6개의 질문을 검색행위 실험 과정

에 사용하였다. 3개의 태스크는 다양한 검색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검

색 태스크 I과 검색 태스크 II는 각각 특정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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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태스크/검색 질문*
검색 질문 

종류
답안 제공 
도메인

답안 제공 
도메인 언어

∙검색 태스크 I: OO대학교** 일반대학원(외국인 전형) 2022년 전기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1) 입학원서 접수날짜는 언제입니까? 
  2)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종류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찾으십시오. 

사실정보검색 1 한국어/영어 

∙검색 태스크 II: 얼마 전에 삼성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스크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XX[지역]***에 있는 삼성 서비스센터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무엇입

니까? 

  2) 챗봇 상담을 할 수 있는 삼성공식웹사이트를 찾으십시오.

사실정보검색 1 한국어 

∙검색 태스크 III: 황사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찾으십시오. 
  1) 한국에서 황사는 언제(몇 월에) 주로 발생합니까? 
  2)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탐색질문 다수 한국어/영어

  * 검색 태스크와 검색 질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되었다. 

 ** 본 연구 참가자들이 소속되지 않은 대학을 선정
*** 참가자들의 소속대학이 있는 지역

<표 1> 검색 태스크와 검색 질문

나의 웹 도메인을 통해 단편적인 사실을 검색함

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는 태스크로 구성되었고, 

검색 태스크 III은 특정한 웹 도메인이 아닌 다

양한 웹 도메인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1개의 웹 도

메인이란 동일한 2차 도메인(example.edu) 또

는 3차 도메인(example.ac.kr)에 소속된 도메

인들로써, 예를 들어, scholarship.example.ac.kr, 

eng.scholarship.example.ac.kr, example.ac.kr

/eng/scholarship.jsp는 모두 example.ac.kr이

라는 하나의 웹 도메인에 소속된 것으로 정의

하였다. 사실정보검색을 위한 2개의 태스크 중 

검색 태스크 I은 한국어와 영문 웹사이트를 제

공하는 웹 도메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태스

크인 반면, 검색태스크 II는 한국어 웹사이트만 

제공하는 웹 도메인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태

스크였다. 

본 실험은 13인치 모니터를 가진 노트북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실험시작 전

에 네이버(naver.com)와 구글(google.com) 탭

을 열어놓은 마이크로 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한번의 실험이 끝날 때 마다 

웹 브라우저의 검색이력과 쿠키 등을 삭제함으

로써, 참가자들이 앞선 참가자들의 검색 이력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한국어 웹사이

트인 경우 웹 브라우저의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설정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한글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

은 후, 3가지 검색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 각 

검색 태스크 별로 1) 사전 설문지 작성, 2) 검

색수행, 3) 사후 설문지 작성을 하였다. 구체적

으로, 각 검색태스크 별로 연구 참가자는 검색 

태스크와 검색 질문 2개가 영문과 국문으로 쓰

여진 제시문을 받았다. 제시문을 읽은 연구 참

가자는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전 설문

지는 영문 또는 국문 중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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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된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사전 설문지

에는 검색주제에 관한 기존의 지식 또는 경험, 

검색 주제에 관한 흥미도, 예상되는 검색과정

의 용이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사전 설

문지를 작성한 연구 참가자는 주어진 검색을 

수행하여 답을 찾았고, 답안을 기록하였다. 답

안 기록 후에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된 사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사후 설문지에서는 

검색과정의 용이성, 검색과정 중 스트레스 정

도,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 포

함되었다. 사전 설문지, 검색, 사후설문지의 과

정이 검색 태스크 별로 진행되었다. 검색과정

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줌을 사용하여 

녹음되었다. 

줌(Zoom)으로 녹음된 검색행위는 연구자에 

의하여 <표 2>에서 보여주는 요소에 따라 코딩

되었다. 검색성과로는 정답율과 검색소요시간

을 분석하였고, 검색행동으로는 검색횟수, 총방

문노드수, 검색어로 사용한 언어, 검색결과의 언

어, 번역기 사용 여부, 사용한 검색엔진 등을 분

석하였다. 분석요소들은 심원식, 안혜연, 변제

연(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결과분석

4.1 참가자 배경 정보

본 연구 참가자 15명 중 남자가10명(67%)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13명(87%)은 20대, 2

명(13%)은 30대였다. 학부생 7명(47%),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 각각 4명(27%)이었으며, 9명

(60%)의 참가자가 공과대학 소속이고, 생명과

구분 항목 정의

검색성과

정답율(%)

검색 질문별로 정답을 찾았을 경우에 100%를 부여하고 찾지 못했을 경우 0%를 부여하였

다. 따라서, 태스크 I에서 2개의 질문 모두 맞추면 평균 100%, 한 개만 맞추면 평균 

50%, 둘 다 틀릴 경우 평균 0%로 계산하였다. 

검색소요시간(초)
첫 검색어 입력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각 태스크의 2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제시한 

시점까지의 총 소요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검색행동

검색횟수 실험 참여자가 검색어(질의어)를 통해 검색한 횟수를 계산하였다.

총 방문노드 수

초기 검색화면을 제외한, 검색결과페이지(SERP) 및 웹페이지의 총 방문횟수로서, 

동일한 검색결과페이지와 웹페이지의 재방문인 경우에도 총 방문노드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SERP1 → website 1 → website 2 → SERP1 → website 3를 방문한 

경우, 총 방문노드 횟수는 5개로 계산되었다.

검색언어 검색하는 과정에 사용한 언어로, 영어, 한국어, 영어/한국어, 영어/모국어로 구분되었다.

검색결과언어
검색 과정에서 찾은 검색결과페이지 및 웹사이트의 언어로, 영어, 한국어, 영어/한국어, 

영어/모국어로 구분되었다.

번역기 사용

검색과정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웹브라우저 번역기(예. 구글 웹브라우저 

번역기) 또는 번역사이트 등을 사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한국어를 영어 

또는 모국어로, 영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검색엔진 검색 과정에서 사용한 검색엔진으로, 실험 시작 시에는 구글과 네이버가 오픈되어 있었다. 

<표 2> 검색행위 분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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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학(2명, 13%), 교육대학(2명, 13%), 사

회과학대학(1명, 7%), 예술대학(1명, 7%)소속

의 참가자가 있었다. 출신지역으로는 아시아 국

가가 13명(87%)이었으며, 유럽(1명, 7%)과 아

프리카(1명, 7%) 출신의 유학생들이었다.

한국체류기간으로는 1년 미만 3명(20%), 1년 

이상-3년 미만 8명(53%), 3년 이상 4명(27%)

이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유창성에 관련하여, 

유학생들은 한국어보다 영어의 유창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73%의 학생

이 영어를 모국어, 매우 잘함, 잘함이라고 평가

하였으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33%만이 매우 

잘함 또는 잘함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어의 경우 모국어(3명, 20%), 매우 잘함(5명, 

33%), 잘함(3명, 20%), 보통(2명, 13%), 잘 못

함(2명, 13%)이었으며, 한국어의 경우 매우 잘

함(1명, 7%), 잘함(4명, 27%), 보통(2명, 13%), 

잘 못함(4명, 27%), 매우 못함(4명, 27%)이었다.

디지털기기 소유현황으로는 스마트폰은 15명 

전원이 가지고 있었으며, 노트북(14명, 93%), 태

블릿(5명, 33%), 데스크탑(5명, 33%)을 소유

했으며 전자책리더기를 소유한 참가자는 없었

다. 디지털 기기 하루 사용시간에 관한 질문에

서는 15시간 이상(4명, 27%), 10-15시간(3명, 

20%), 5-10시간(7명, 47%), 2-5시간(1명, 7%)

이며, 2시간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참가자는 없

었다. 즉, 14명(93%)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15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은 태스크 I과 II를 마친 후 태

스크 III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한 명

은 모든 태스크를 마쳤으나, 태스크 I만 기록이 

되었다. 따라서, 태스크 별 분석 대상 참가자의 

수는 태스크 I(15명), 태스크 II(14명), 태스크 

I(13명)이다. 

4.2 검색 태스크의 특성에 따른 검색행위

<표 3>은 검색 태스크 별 사전 사후 설문 결

과 및 검색행위를 보여준다. 첫째, 검색행위 전

후의 각 검색 태스크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

다. 검색 태스크 별 사전 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태스크 I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 주

제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높았으며, 검색과정

의 용이성 역시 가장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태스크 I은 대학원 입학에 관련된 검색 태

스크였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경험이 있는 

익숙한 주제이며 예상 검색 용이성도 쉬울 것

이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반면, 황사와 관련

된 태스크 III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가

장 낮았으며, 검색 용이성은 가장 어려울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실제 검색을 수행한 후 진행

된 사후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태스크별 예

상되는 검색 용이성(사전설문)의 순서와 실제 

검색 후의 용이성(사후설문)의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사후 설문의 검색 용

이성 모두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의 순

으로 나타났다. 검색과정의 스트레스와 검색결

과의 만족도 역시 검색 용이성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어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의 순

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태스크에 있어서 사후 설

문 결과에서 보여주는 검색 용이성은 예상 검

색 용이성보다 더 용이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검색 전보다 실제 

검색행위를 한 후에, 검색 과정에 대해 더 용이

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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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

사전 설문

검색주제에 관해 기존의 지식 또는 경험
(5:매우 많음 - 1: 전혀 없음) 

3.60 2.47 1.40

검색주제에 관한 흥미
(5:매우 많음 - 1: 전혀 없음) 

3.67 3.00 3.00

사후 설문

예상되는 검색과정의 용이성
(5:매우 쉬움 - 1: 매우 어려움)

3.67 2.87 2.40

검색과정의 용이성
(5:매우 쉬움 - 1: 매우 어려움)

4.07 3.00 2.67

검색과정 중 스트레스
(5:전혀 없음 - 1: 매우 심함)*

4.27 3.40 2.87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
(5:매우 만족 - 1: 매우 불만족)

4.27 4.07 3.53

정답율(%) 76.67 78.57 84.61

검색소요시간(초) 188.27 210.85 282.61

방문노드(개수) 9.93  9.43 8.46

검색횟수 1.67 2.50 3.00

검색언어

영어 9 5 8

한국어 4 5 4

영어/한국어 1 4 1

영어/모국어 1 0 0

검색결과언어

영어 8 6 8

한국어 4 4 4

영어/한국어 1 4 1

영어/모국어 2 0 0

번역기 사용 횟수 2 5 1

검색엔진

구글 11 10 11

네이버 2 2 1

url 2 1 0

구글/네이버 0 1 1

*역코팅(Reverse) 문항

<표 3> 검색태스크 별 사전/사후 설문 결과 및 검색성과

둘째, 검색성과와 사후 설문의 결과를 비교

해 보았다. 사전 사후 설문은 일관된 결과를 보

여준 반면, 사후 설문 결과와 실제로 측정된 검

색행위를 비교해 보면, 참가자들의 주관적 평

가와 실제 검색성과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색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정답

율과 검색소요시간을 이용했는데, 검색소요시

간의 경우 사후 설문에서의 검색과정의 용이성 

및 결과의 만족도와 일관되게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검색과정

이 용이하고 결과 만족도가 높은 태스크일수록 

검색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답율에 있어서는 태스크 III의 정답율이 태스

크 I과 태스크 II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태스크 I과 태스크 II

에서는 참가자가 오답을 제출한 경우가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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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보다 많았기 때문에 정답율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찾은 답이 

오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검색을 마무

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태스크 I의 경우 OO대

학교 대학원의 외국인학생 입학전형을 묻는 것

이었으나, 특정대학이 아닌 일반적인 외국인학

생을 위한 장학금, OO대학교의 특수 대학원 입

학전형을 답으로 제시한 경우들이 있었다. 태

스크 II의 경우 한국의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의 

채팅 서비스가 아닌 해외의 서비스센터를 찾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영어로 검

색을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났다. 오답율 이외

에 정보의 간과도 나타났다. 즉, 검색 과정에 정

답이 포함되어 있는 웹 페이지를 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검

색행위(새로운 검색어, 다른 웹페이지 방문 등)

를 하는 경우가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

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태스크 특성에 따라서 검색 행동의 특

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웹 도

메인 안에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태스크 I과 태

스크 II의 경우는, 해당 웹사이트 안에서의 메뉴

와 링크를 클릭하여 탐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여러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웹사이트상의 정

보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 태스크 III의 경우에는 

하나의 웹 도메인 안에서 탐색을 하기 보다는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찾으려는 경

향이 강했고 검색소요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태스크 특성을 반영하는 자

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 시에 사용한 언어와 검색결

과를 읽는 데 사용한 언어를 보면 태스크 I과 

III에서는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뒤를 

이어 한국어가 사용되었다. 반면, 태스크 II에서

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많

았으며, 번역기를 사용한 경우도 다른 두 태스

크에 비하여 많았다. 이는 태스크의 성격상 한

국어를 사용할 때에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

다는 참가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영어로만 검색을 하고 번역기를 사용하

지 않은 참가자들은 해외의 삼성전자서비스센

터에서 정보를 찾음으로 오답을 제시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태스크 II에서 한국어/영어를 함

께 사용한 4명의 참여자들의 한국어 유창성을 

보면, 2명은 보통, 2명은 못함으로 스스로의 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즉, 한국어가 유창하

지 못함에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검색해야 하는 

태스크이라고 생각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참

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스크 

II의 검색행위 특징으로 1/3 정도의 참가자가 지

도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였고, 페이스북의 커뮤

니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태스

크 특성에 따라 언어 사용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하는 검색엔진에 있어서는 태스크의 특성에 

관계없이 구글을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4.3 검색 주제에 따른 사전 지식 및 경험과 

검색성과

관련 주제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이 검색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태스크 

I 과 III의 경우,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에 오히

려 정답율이 높고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태스크 II에 있어서는 경험과 사

전지식이 많은 그룹의 정답율이 높고 검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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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

조). 관련 주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한국 거

주기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한국거주

기간과 검색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봤을 때에

도 태스크 I 과 III의 경우, 거주기간이 긴 것과 

검색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스크 II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답

율이 높고 검색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2> 참조). 검색 태스크의 성격에 

따라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및 사전 경험이 검

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도 있

지만, 모든 검색태스크에서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 및 한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검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4 검색언어와 검색성과

검색태스크 별로 사용한 검색언어와 검색성

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태스크 I과 태스크 

III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한 참여

자는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분석에서 

(a) 정답율 (b) 소요시간

<그림 1> 사전지식/경험과 검색성과

(a) 정답율 (b) 소요시간

<그림 2> 한국거주기간과 검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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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태스크(I, II, III)에서 한국어를 사용했을 경

우의 정답율이 가장 높았다. 소요시간의 경우 

태스크 I과 태스크 II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의 검색시간이 가장 짧았으나, 태스크 III

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의 

검색시간이 길었다. 태스크 III의 경우에 웹사

이트를 보다 면밀히 읽고 답을 찾아야 하는 

태스크였음을 생각할 때, 영어 사용자들의 전

반적인 영어 유창성이 한국어 사용자들의 한

국어 유창성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

한 참가자들이 한국어 웹사이트를 읽고 이해

하는 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여겨진다. 

검색과정에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 정답율과 

검색시간에서 효율적인 검색을 했다고 분석되

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한국어의 유창성과 

검색행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그림 4> 참

조).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잘 하는 경우에 정답

율이 높았고, 검색소요시간에서도 태스크 III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잘 하는 경우에 소요시간

이 짧았다.

(a) 정답율 (b) 소요시간

<그림 3> 태스크별 검색언어와 검색성과

(a) 정답율 (b) 소요시간

<그림 4> 한국어 능력과 검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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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검색 태스크를 부여한 후 그들의 웹 검색

엔진을 사용한 정보검색행위를 분석하였다. 외

국인 유학생들의 웹 정보검색행위에 관해 다음

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구글과 네이버의 두 가지 검색엔진

이 주어졌을 때, 구글을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윤정원(2022)이 결정적사건기법을 사

용하여 국내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

구행위를 조사했을 때, 유학생들이 검색엔진으

로 구글과 함께 네이버를 언급되었던 것과는 차

이가 있는 결과이다. 구글은 대부분의 외국인 유

학생들(국가에 따라 자국검색엔진만을 사용하

도록 하기도 함)이 본국에서부터 접했던 친숙한 

검색엔진이기에, 본 연구의 실험 상황에서 참가

자들이 첫번째로 선택한 검색 엔진이 되었을 수

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 장시간에 걸쳐 정보를 

검색해야 할 때는 하나 이상의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할 수 있

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윤정원(2022)의 연구

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는 구글맵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 같은 한국용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모어검색행위를 조사한 연

구(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에서 구글과 네

이버가 함께 사용 된 것과도 비교해 볼 때, 유학

생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친숙한 검색엔진을 선

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언어 유창성에 따른 검색어 선택의 특

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보다 영어가 더 유창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특성

인지 본 연구 참가자의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로부터는 

다음과 같다. 영어로 된 정보원이 있는 경우(태

스크 I과 III), 영어가 한국어보다 유창한 참가

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였다. 그러

나 태스크 II와 같이 한국어 정보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영어

를 병용하여 검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한 참가자들 중에는 본인

의 한국어 능력을 잘 못한다고 평가한 참가자

들도 있었는데, 본인의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

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 검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스크 II의 경우, 번역

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만 검색을 한 참가

자는 정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셋째, 검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

펴봤을 때, 한국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한 참가

자들과 한국어의 유창성이 높다고 자가 평가한 

참가자들의 검색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어 웹사이트만 존재하는 태스크 

II 뿐만 아니라, 영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

를 찾을 수 있었던 태스크 I과 태스크 III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영문 웹사이트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영어로 수행한 검색성과가 

한국어 검색성과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

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태스크 II에서

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여 사용한 참가자들

이 있었지만, 이들의 검색 성과 역시 한국어만

을 사용한 참가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인의 한국어 유창성이 좋지 않음에도 태스크 



27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3권 제1호 2022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검색의 이점을 충분

히 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어 이외

에 검색주제에 관련된 사전 지식 및 경험, 한국

거주기간과 검색성과와의 관계를 볼 때, 태스

크 I과 태스크 III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

았으나, 태스크 II에서는 사전지식과 경험이 있

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검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지식이 검색어 

생성과 검색결과 중 관련 정보 선택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Dommes, Chevalier, & 

Lia, 2011; Sanchiz, Chevalier, & Amadieu, 

2017)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것과

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

를 설명할 수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겠다. 

넷째, 참가자들은 오답을 찾았지만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이미 정답이 포함된 웹페이지

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정보 

간과) 새로운 검색을 시작하거나 다른 웹페이

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 중 정보

간과는 언어와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정

보검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의 중요

성에 관하여 Dosso, Chevalier, Tamine(2020)

은 정보요구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검색된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

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유학생과 자

국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지만, 유

학생은 자국민(원어민) 학생에 비해 약 50%의 

독해 속도와 이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

다(Greenfield, 1988; Liao, Finn, & Lu, 2007

에서 재인용). 변제연(2018)이 국내 대학생의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한 검색행동을 비교한 결

과, 모국어를 사용했을 때 검색페이지 내에서

의 탐색이 보다 전반적이고 다양하며 다수의 

아이템을 비교한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대다수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독해력이 떨

어지고 이는 정보검색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웹사이트 내의 메뉴와 

링크를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하는 태스크(태스

크 I과 태스크 II)에서 이러한 정답의 간과가 더 

자주 발견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웹사이트 내의 메뉴와 링크를 통해서 탐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추측하게 하는 결과이다. 

또한 오답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OO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전형 입학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OO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전형을 찾

는다든지, 삼성전자의 한국고객을 위한 챗팅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데 미국지역의 고객서비

스를 찾는 등이다. 실제로 참가자들이 현실에

서 동일한 정보요구를 가졌다면, 재검색을 수

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지역 고

객 챗팅 서비스에 연락을 해보고 그것이 잘못 

찾은 정보임을 알면 다시 정보검색을 할 것이

다. 그러나, 잘못된 입학전형을 찾은 경우, 진학

을 준비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 Yoon과 Chung(2017)은 미국의 외

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의 

대학 캠퍼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한 유학생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의 사회적 시스템

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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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의 웹사이트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미디어가 더욱 선호(윤정원, 2022; 

Bukhari et al., 2018; Sin & Kim, 2013; Yoon 

& Chung, 2017)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정

보검색행위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국내 이민자(이주민)1)를 고

려할 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내 외

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

하여 그들의 정보추구행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보 검

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어의 

사용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외국인 유

학생들은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번역기

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한국어를 잘 하고 한국

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검색성과

가 가장 좋았다.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으

로 첫째, 한국어 교육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한국에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로

만 수업을 들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

램에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의 측면에서 취해야 방안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자, 특히 공공성을 가진 기관

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

해야 할 시기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인 유학

생들은 영어나 한국어 중 하나는 어느 정도의 

유창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외국인 

중에는 한국어 영어 모두 유창하지 못한 경우

도 많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 기관에서 다양

한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러나 현재 구글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제

공하는 번역기의 성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

생들은 메뉴와 링크를 통해 탐색해야 하는 복

잡한 웹페이지 내에서는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

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영어로 된 보다 간결

하고 비원어민들이 쉽게 읽고 탐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도 자동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또한 비원어민들은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

으므로, 일방향 소통 수단인 웹사이트뿐만 아

니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국립대학으로부

터 소수의 유학생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의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조금 감소했으

나, 2019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87%에 해당한다(법무부, [발행년

불명]). 2022 세계이주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2022)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세계적으로 이민자 신분에 

있는 인구는 3.6%로서(McAuliffe & Triandafyllidou, 2021), 한국 내의 외국인 비율은 세계적으로도 평균 이상

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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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는 점과 웹 검

색엔진을 사용한 정보검색으로 한정했다는 점

에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웹사이트와 함께 활발하게 사용되는 정보원으

로써, 웹사이트보다 정보원으로서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행위

는 보다 전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검색행위를 탐색

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필요

성과 유학생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관심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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